
복합 방사 - 이종 섬유의 선과 점이 얽혀 첨단의 실 개발 

복합 방사는 서로 다른 섬유들이 얽혀 하나가 됨으로써 각 섬유의 단점을 

보완하고 우수한 기능들이 결합된 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복합 방사는 고

부가 가치나 고기능성이라는 면에서도 보통 원사보다는 우위성을 갖추게 된

다. 이러한 개발의 주축은 링 정방이지만 복합 기술의 특수성에 비추어 복합 

방사의 항목을 따로 만들어 도요보와 구라보의 복합화 기술을 소개한다. 

 ◎ 도요보 - 첨단의 복합화 기술로 기능성 추구 

도요보는 방적 기술 중에서도 복합 방사 기술에서는 첨단을 가고 있다는 

자신을 갖고 있다. 도요보는 10여년 전부터 고차 복합 혼섬사 “마나드”, 특수 

조방 방식에 의한 2층 구조사 “스키트”와 “비폰느”의 3가지 소재를 중심으로 

하여 많은 원사를 개발해 왔다. 

2층 구조사 기술을 살려 장섬유와 단섬유로 개발된 것이 복합 2층 구조사 

“세레파인”이며, 이 실은 심(芯)에 섬도가 굵은 장섬유를 사용하고 단섬유를 

초(鞘)로 하여 커버링 한 소재이다. “세레파인”은 단순한 2층 구조사가 아니

라 섬유속(纖維束) 방향으로 섬유가 잘 배열되어 있는 복합 구조의 섬유속을 

여러 개로 나눈 다음, 이들을 특수 기술로써 2층 구조로 만들어 섬유의 배향

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면서 방출하기 때문에 섬유 밀도가 높은 방적사가 

된다. 따라서 강력이나 모듈러스가 높고, 당김새나 차진 맛이 있고, 잔털도 

적으며, 균제도가 우수한 특징이 있다. 

“세레파인”의 반대가 되는 패턴으로서 “피라시스”도 다른 방적에서는 볼 



수 없는 특수 방적사이며, 정확히 말하면 최내층과 최외층은 장섬유이고 중

간층은 단섬유인 3층 구조사이나, 크게 보면 심을 단섬유로 하고 장섬유를 

커버링하여 실의 잔털이 거의 없고, 균정도(均整度)나 광택감 등이 우수하다. 

실의 표면은 수분 이행성(水分移行性)이 있으면서 흡수성의 기능성이 있다. 

또한 “세레파인”의 발전형으로서 장섬유를 교연한 “코어필”과 “마나드” 기

술을 하나로 맞춘 2층 구조사 “보스피나” 등도 복합 방사 기술로 개발되었다. 

의류와 피부 사이에서 쾌적성을 만들어 내고 있는 “의복내 기후(衣服內氣

候)” 시리즈의 소재 “알자스”는 말하자면 “비폰느”와 “마나드” 기술을 합쳐 

만든 원사로서, 친수성 섬유로 되어 있는 3층 구조에서 수분과 열이 잘 이동

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으며, 중간층은 친수성 섬유와 소수성 섬유

가 혼합되어 있고, 최내층은 소수성 섬유로 되어 있어 최첨단의 기술로 개발

된 고차 복중층사(高次複重層絲)로서의 참된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결속 정방기에 의한 특수 방적사도 근 20년 만에 “세레스”가 개발되어 상

품화되었다. “세레스”는 심(芯)과 초(鞘)의 꼬임이 서로 다른 구조사로서 꼬임

이 다른 상태를 변화시켜 기능성에 배리에이션(variation)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흡한ㆍ속건성, 항필링성이 4급으로 우수한 “세레스 드라이”, 약간 부풀

려서 보온성을 좋게 한 “세레스 에어”도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다. 

텍스타일 상품 개발 센터는 앞으로도 더욱 방적 기술의 복합화를 추진할 

것이다. 도요보가 보유하고 있는 정방기, 결속 정방기 등보다도 한차원 높은 

복합화도 개발 대상으로 하여, 도요보의 독자적인 방적 기술을 계속 개발해 

나갈 것이다. 

 ◎ 구라보 - 2층 구조사의 응용 기술 개발 



구라보는 10여년 전부터 2층 구조사를 개발해 오고 있는데, 이 기술로 개

발된 “샤레이드”는 폴리에스터를 심으로 하고 면으로 커버링한 2층 구조사이

다. 지금으로서는 2층 구조사가 아주 흔한 방적사가 되어 있는데, 이 2층 구

조사 기술을 응용하여 여러 가지 원사를 개발하고 있다. 

구라보의 2층 구조사 기술은, 심(芯)과 초(鞘)를 서로 다른 소재로 하는 포

커스 메소드(focus method : FCM) 방식을 기본으로 하는 기술이다 2층 구조사

에는 일반적으로 코어 얀(core yarn) 방식인 정방 단계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조방, 연조 단계에서의 방법이 있는데, 구라보는 정방 단계 이전의 특

수 개조 장치로 생산하고 있다. 

또한 구라보의 특수 복합 방적 기술에 의한 차별화 복합사 개발 프로젝트

인 “스피닝 콤포”의 하나로 샤레이드의 정방 교연 타입의 “크레멜”을 개발하

였다. 정방 교연이란 정방 공정에서 두 가락의 조사를 각기 드래프트 롤러로 

가늘게 한 다음 하나의 링에서 합쳐 꼬임을 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2층 

구조사의 정방 교연은 교연 단계에서 2층이 무너져 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

문에 기술적으로 어렵다. 

정방 교연사를 개발하고 보니 실의 잔털이 적어지고, 천의 짜임새가 깨끗

해졌고, 흡수ㆍ속건성도 좋아졌으며, 장마철에도 방 안에서 잘 마르는 소재

로서도 쓸모가 있었다. 실제로 레귤러한 순면의 양면편 원단과 비교하면 건

조 시간이 2/3로 단축된다. 

그와 같은 고도의 복합 방적 기술 중에서, 최근에 새로운 분야도 개척하려

고 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2층 구조사와 컴퓨터 슬럽사 “웨이비 매직

(wavy magic)”과의 융합이다. 



“웨이비 매직”은 프랙털(fractals)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개발하였다. 프랙털 

이론이란 복잡하고 불규칙한 도형에서 어느 미소 부분에도 전체와 같은 모

양이 나타나는 자기 상사성(自己相似性)이 있으므로 어떤 부분으로도 차례로 

확대하면 전체의 모습을 얻을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으로 자연계에 있는 불균일하거나, 복잡한 것을 해석하여, 첨단 기

술로 내추럴감이 넘치는 원사를 만들어 냈다. 이야말로 하이 테크(high-tech)

를 사용하여 로 테크(low-tech)를 완성하였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

다. 

작년에 그와 같은 이론을 사용한 “웨이비 매직”과 컴팩트사 “코레나 스핀”

을 하나로 만든 얼룩 실을 개발하였다. 데님용으로는 “클리어 스카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상품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말끔한 얼룩 실을 원하는 소리가 

많아졌다는 의견에 따라 “클리어 스카이”는 미각(美脚 : 아름다운 다리) 진즈 

등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샤레이드”와 “웨이비 매직”을 하나로 만든 원사는 2005년 봄 상품부터 판

매한다. 두 가지 방적사에 의한 2층 구조사이면서도 얼룩을 만들어 내는 것

은 매우 어렵다. 100% 커버링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지만 보다 더 피복률을 높

이고자 개발 연구를 추진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연구 단계이지만 방축 울을 심으로 하고 면으로 커버링 한 2

층 구조사 “루나파”나 커버링하는 면을 뱀부 레이온인 “린치쿠(凛竹)”로 바

뀐 “린치쿠 루나파”와 “웨이비 매직”을 합쳐서 하나로 맞추는 것도 도전하고 

있다. ♣  


